
코페르니쿠스,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1543) 1권 중 ‘지구의 운동’을 해명하는 부분

7장. 고대인들은 왜 지구가 우주 한가운데에 중심처럼 정지해 있다고 믿었는가

고대의 철학자들은 갖가지 … 방법으로 지구가 우주의 한가운데에 정지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장 강력한 논증은 무거움과 가벼움의 원리로부터 나왔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땅[흙]은 가

장 무거운 원소이고, 무게를 가진 모든 것들은 그것의 중심을 향해 움직이려는 경향 때문에 그것을 향해 

움직인다. 땅[지구]은 구형이고, 무거운 물체들은 (모든 방향에서) 그것을 향해 수직으로 움직이므로, 그들 

모두는 지표면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중심에 함께 모여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심을 향해 움직이는 물체

들은 그곳에 도달하면 거기에 정지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전체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더욱 더 정지

해 있을 것이다. 또한 지구는 떨어지는 물체들을 모두 받기 때문에, 그 무게로 인해 지구는 계속 움직이

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논증은 가정된 운동의 본성에 기초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따르면, 하나의 단순한 물

체는 단순한 운동을 한다. 단순한 운동에는 직선운동과 원운동이 있고, 다시 직선운동에는 위로 향하는 

운동과 아래로 향하는 운동이 있다. 그 결과 모든 단순한 운동은, 중심에 가까워지는 즉 아래로 향하는 

운동이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즉 위로 향하는 운동이나, 중심 주위를 도는 즉 원운동 중 하나여야만 

한다. 아래로, 즉 중심을 향해 움직이는 것은 무거운 원소인 흙과 물만의 성질이다. 반대로 가벼운 원소인 

공기와 불은 중심에서 멀어져 위로 움직인다. 따라서 직선운동은 이 네 원소에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천체들에는 원운동이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이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만약 지구가 움직인다면 일주운동만 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것과 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24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 회전시키려면 그 운동은 엄청나게 맹렬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우 빠르게 회전하는 물체는 함께 결합되기 어려우며, 결합되어 있었더라도 

서로 단단히 붙어 있지 않는 한 산산조각으로 흩어지기 쉽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의 말에 따르면, 지

구는 오래 전에 산산이 부서져, (완전히 터무니없긴 하지만) 하늘에서 아예 사라졌을 것이다. 모든 생명체

를 비롯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다른 무거운 물체들 역시도 지구 표면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날아가 

버렸어야 한다. 또한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체들은 그 아래에 있는 예정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할 텐데, 왜

냐하면 그 사이에 그 아래에 있는 땅도 빠르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름을 비롯해 공기 중에 

떠 있는 모든 것들은 항상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8장. 이 논증들의 불충분함과 그에 대한 반박

이를 비롯해 그와 유사한 이유들로, 그들은 지구가 분명히 우주의 중심에 정지해 있다고 말한다. 그런

데 만약 누군가가 지구가 움직인다고 말한다면, 동시에 그는 그 운동이 강제된 운동[혹은 외부의 밀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운동이라고 말하는 셈이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강제로 일어나는 일

과 반대되는 결과를 산출한다. 어떤 힘이나 강제력이 가해지는 것들은 반드시 부서지게 되어 있어 오래 

유지될 수 없지만, 자연스러운 본성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것들은 잘 질서 잡혀 있으므로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 그 목적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과정들은 부드럽게 작용한다. 
따라서 기예나 인간의 재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자연의 작품에 의한 회전 때문

에 지구와 그 위의 모든 것들이 산산이 흩어질 것이라는 프톨레마이오스의 걱정은 기우이다. 그렇다면 우

주에 대해서는 더 많이 걱정하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늘은 지구보다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

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격렬한 운동 때문에 하늘은 그렇게 커져 버린 것일까? 그래서 만약 정지

한다면 하늘은 붕괴하게 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하늘의 크기는 무한대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운동에 의해 하늘이 더욱 확대될수록, 24시간 내에 돌아야 할 거리가 점점 늘어나게 되므로 운동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 다시 하늘의 크기도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속도와 크기는 

서로를 무한히 증가시킬 것이다. … 대신 지구가 유한한 구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그 한계를 알



지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는 우주 대신 지구에 그것의 [구] 형태에 자연스러운 운동을 부여하는 것을 왜 

주저해야 하는가? ...
구름을 비롯해 공기 중에 떠 있거나 공기 중에서 가라앉거나 떠오르는 물체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

야 할까? 분명 땅과 그 위의 물뿐 아니라 상당량의 공기와 그처럼 땅에 결부된 것들은 모두 위에서 말한 

대로 움직일 것이다. 어쩌면 (땅) 부근의 공기는 흙(土)성 물질이나 물(水)성 물질의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흙과 동일한 자연 법칙을 따를지도 모르며, 아니면 공기는 땅에 근접해 있어서 영원히 회전하는 

땅으로부터 저항 없이 운동을 전달 받았을 수도 있다. …

우리는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물체가 우주적 틀에서 보면 이중의 운동이라는 점을, 즉 직선운동과 원운

동의 합성 결과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즉 자신의 무게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물체들, 즉 주로 흙 성

분으로 이루어진 물체들은, 틀림없이 그들이 속해 있던 전체와 같은 본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 따라서 단순한 물체가 단순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운동에서만 참이며, 이마저도 

그 단순한 물체가 자신의 자연스러운 장소와 상태에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그 상태에서는 원운동 말고는 

어떠한 운동도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원운동은 정지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자기 자

신 안에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직선운동은 물체가 자연스러운 장소에서 멀어지거나 밀려났을 

때 부가된다. 그런데 어떤 물체가 자신의 적절한 장소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는 우주의 전체적인 질서와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직선운동은 자기 자신의 적절한 장소에 있지 않거나 자신의 본성에 

완벽하게 합치된 물체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으며, 물체가 자신의 전체로부터 분리되어 그 통일

성을 잃었을 때에만 나타난다. …

게다가, 부동의 상태는 변화와 불안정한 상태보다 고귀하고 신성하다고 생각되므로, 후자의 상태는 우

주보다 지구에 적합하다. 또한 담겨 있으면서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 ― 즉 지구 ― 대신, 그것들을 담

고 있으면서 그것들에 장소를 제공하는 것 ― 즉 우주 ― 이 운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해 보이지 

않은가? ...

9장. 하나보다 많은 운동이 지구에 부여될 수 있는가와 우주의 중심에 대하여

지구가 운동을 하면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구가 하나보다 많은 운동을 가지

는지, 그래서 하나의 행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지구가 모든 [행성] 회전의 중심이 아니란 점은 행성들의 불규칙한 운동과 지구로부터의 거리 변화를 

통해 증명된다. 만약 그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동심원들을 돈다면 이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주에는 하나보다 많은 중심이 있으며[즉, 모든 궤도 운동의 중심, 지구 자체의 중심, 그리고 어쩌면 그 

외의 다른 중심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이 지구의 무게중심인지 아닌지를 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제 나 자신은, 무거움이라는 것이 창조자에 의해 각 부분들이 구의 형태로 결합하여 통일성과 전체성

을 가질 수 있도록 부분들에 부여된 자연스러운 경향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성질이 

태양, 달, 그리고 다른 행성들에도 존재하고, 그 덕분에 그들이 저마다의 다양한 경로에도 불구하고 자신

의 구 형태를 유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지구가 자신의 중심에서 회전하는 것 말고도 다

른 운동을 한다면, 그 운동은 [지구는 지금 상당히 많은 다른 측면에서 행성처럼 보이기 때문에] 연주 운

동을 하는 바깥의 많은 [행성] 운동들과 비슷해야 할 것이다. 만약 태양을 정지시키는 대신 태양의 운동

을 지구에 넘긴다면, 별들이 아침저녁으로 뜨고 지는 것은 변하지 않겠지만, 행성들의 정지점과 역행과 

진행은 그들의 운동 때문이 아니라 지구의 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들의 겉보기 

운동은 이를 반영할 뿐인 것이 된다. 결국 우리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놓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가 이른바 “두 눈을 뜨고서” 사실을 직시할 때에만 사건들의 체계적인 질서와 온 우주의 조화를 

통해 드러난다.(끝)


